 One Story A Day

for Early Readers

(Book 6 for June)

1 Emma and the Hot Day
엠마와 더운 날
It was a very hot summer day. Emma was hot, but

Grandma was hotter.

무척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엠마는 더웠지만 할머니는 더 더웠습니다
Grandma sat on the cool porch, waving her fan. But

she was no cooler.

할머니는 시원한 현관에 앉아서 부채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시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Emma ran to the kitchen and climbed up to the sink. She turned

on the faucet. The water was cold. Emma filled a big glass with water.

She climbed down and got ice from the freezer.

엠마는 부엌으로 뛰어가서 싱크대에 기어 올랐습니다. 엠마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엠마는 커다란 유리잔에 물을 채웠습니다. 엠마는 싱크대를 내려와서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냈습니다
“Plop! Plop!” The ice dropped into the glass. Now, the water was even colder!

“첨벙! 첨벙!” 얼음이 유리잔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물은 더욱 시원해졌습니다!
Emma took the glass to Grandma, but the cat ran between her legs.

Down fell Emma! Away ran the cat! Up flew the glass!

엠마는 유리잔을 할머니에게 가져갔지만, 고양이가 엠마의 다리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엠마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유리잔은 하늘로 날았습니다!
And the water landed all over Grandma.

그리고 물은 할머니에게 엎질러졌습니다.
Emma cried. She had wanted to help, but now, Grandma was all wet! Grandma smiled.

엠마는 울었습니다. 엠마는 도와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할머니는 흠뻑 젖어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Well, that certainly cooled me down! Don’t worry

Emma, the sun will dry me!”
“음, 확실히 시원해졌구나! 걱정 마라 엠마, 태양이 나를 말려 줄 테니!”
2  Bob

밥
Bob likes to play ball. He bounces his ball off

the house and runs to catch it. Sometimes, he

misses. But most of the time, he doesn’t.
밥은 공놀이를 좋아합니다. 밥은 집에서 공을 튕기고 공을 잡으러 달려갑니다. 가끔은 공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that?

Yes. Bob is blind. He has a ball with a

beeper in it. Bob explains to his best

friend Tim, “I listen for the beeper.
거기에 특별한 점이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밥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밥은 안에 삑삑이가 든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은 제일 친한 친구인 팀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삑삑이 소리를 들어.

This tells me which way to run to catch the ball.”

그러면 공을 잡으러 어디로 뛰어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거든.”
Bob’s books are written in Braille. He uses his fingertips to feel and

read the writing.
밥의 책은 점자로 쓰여 있습니다. 밥은 손끝을 써서 글자를 느끼고 읽습니다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policeman,” says

Bob. “I want to be the dispatcher—the one

who tells the other policemen where to go.”
“어른이 되면 나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밥은 말합니다. “나는 배치 담당자가 되고 싶어요. 다른 경찰관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요.”
Tim likes his friend, for he never lets his blindness get

in the way of his dreams.
팀은 친구인 밥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밥은 절대로 눈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3  My Story With Fog
안개에 관한 이야기
What is fog? Fog is a cloud that is close to the ground.

But do you know what fog can do to us?
안개가 뭘까? 안개는 땅에 가까이 있는 구름이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안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는가?
One day, my dad rented a small boat. He left shore.

After sailing for a few hours, he suddenly ran into fog. It

was like being in a cloud on the water.
어느 날, 우리 아빠가 조그만 배를 빌리셨다. 아빠는 해변을 떠나셨다. 몇 시간 동안 항해를 한 끝에, 아빠는 갑자기 안개를 마주치셨다. 마치 물 위에서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았다.
He could not see a thing.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He sat in the boat and waited for the fog to disappear.

It got dark and cold.
아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빠는 배 안에 앉아서 안개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날은 어두워지고 추워졌다
Then he heard a loud horn. It was getting closer. Was

it a big ship? Would the captain see him?
그러다가 아빠는 커다란 뿔고동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커다란 배일까? 선장이 아빠를 보았을까?
BANG! He ran into a small island. The island had a

fog horn on it! He stayed on the island until morning,

and then he sailed home. Isn’t fog a powerful thing?
빵! 아빠는 조그만 섬을 마주쳤다. 그 섬은 무적이 있었다! 아빠는 아침이 올 때까지 그 섬에 머무시다가 집으로 항해하셨다. 안개는 힘이 세지 않은가?
4 A Boy Learns
한 소년이 배우다
Jose is a teenage boy. He used to do well in school.

But lately, things changed. He started skipping class.

호세는 10대 소년이다. 호세는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다. 
그렇지만 최근에 상황이 바뀌었다. 호세는 수업을 빼먹기 시작했다.

Soon, his parents got a phone call from the school.

Where was Jose? With a little investigating, they found

out that their son was going to an Internet café to play

computer games. They were very upset.

곧, 호세의 부모님은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호세는 어디 있을까? 약간 조사를 한 끝에, 부모님은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은 속이 많이 상하셨다.

The next weekend, they took him to visit his grandfather.

다음 주말에 부모님은 호세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His grandfather is a farmer. He grows vegetables, cotton, corn and

many other crops.

할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채소, 면화, 옥수수, 그리고 많은 다른 곡식들을 재배하신다.
He walked with his grandson in the fields, looking at the crops.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밭을 거닐며 곡식들을 보셨다. 
Grandpa said to Jose, “I plant every crop—each in its

own season. Otherwise, I would have nothing to harvest.

Everything has its time.”

할아버지는 호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곡식을 심는단다. 각각을 제철에.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확할 게 없을 거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지.”
He stopped and looked at his grandson. “For you, it’s the

same,” he said. “I don’t want you to become a man who

missed the season for planting.”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손자를 보셨다. “네게도 같단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심을 철을 놓치지 않은 남자가 되기를 바란다.”
Jose learned a good lesson from his grandfather.
호세는 할아버지로부터 좋은 교훈을 배웠다.
5 Brain Power
뇌의 힘
Feel your head. Under the hard bone is your brain. Your

brain makes it possible for you to do nearly everything:

sit down, stand up, hear a bird sing, watch a movie,
taste ice cream—you name it. Your brain makes it possible.

And what’s more,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it at

all.
머리에 손을 대 보라. 딱딱한 뼈 아래에 여러분의 뇌가 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앉고, 일어서고, 새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영화를 보고, 아이스크림 맛을 보고. 뭐든지 다.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은 그것을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다.
Your brain is soft and grey, and is made mostly of water. It

is filled with electricity. That’s how it works.

여러분의 뇌는 부드럽고 회색이며 대체로 물로 이루어져 있다. 뇌에는 전기가 가득하다. 그것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Electricity moves from your brain throughout your

whole body. Your brain has nearly 100 billion little

electric receivers. That’s about the same as the number

of stars in our galaxy! There is enough electricity in your

brain to turn on a small light bulb!

전기는 여러분의 뇌에서 여러분 몸 전체로 움직인다. 여러분의 뇌는 거의 1000억 개의 조그만 전기 수신기들이 있다. 그건 대략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수와 맞먹는다! 여러분의 뇌에는 조그만 전구를 켜기에 충분한 전력이 있다!
We don’t understand everything about the brain. But

one thing is certain—it is very powerful.
우리는 뇌에 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뇌는 매우 강력하다!
Each day, a person has more than 70,000 thoughts.

And size doesn’t really matter. For example, Einstein’s

brain was about 20 percent smaller than most human

brains. And he was a really smart guy!

매일, 한 사람은 1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 그리고 크기는 정말이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뇌는 대다수 사람들의 뇌보다 약 20퍼센트 더 작았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정말 영리한 사람이었다!
6 The Farm

농장
Mr. and Mrs. Jones bought a farm. “I have always

wanted to live on a farm,” said Mr. Jones.
존스 씨 부부는 농장을 하나 샀다. “나는 늘 농장에서 살고 싶었어요.” 존스 씨가 말했다.
“Me too,” said Mrs. Jones. “But this isn’t a farm yet.

We need animals to make it a farm.
“나도요.” 존스 부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이건 아직 농장이 아니에요. 이곳을 농장으로 만들려면 동물들이 필요해요.”
“I would like a cat. Let’s just get a cat for now. That’s

enough animals for me.” So Mr. and Mrs. Jones got a

kitten and named it Callie.
“나는 고양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은 고양이만 한 마리 들입시다. 내게 동물은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존스 씨 부부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와서 콜리라고 불렀다.
“Now we have a real farm,” said Mr. Jones.

“No, we need a garden to make this a real farm,” said

Mrs. Jones.

 “이제 우리는 정말 농장을 가졌어요.” 존스 씨가 말했다.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농장이 되려면 정원이 필요해요.” 존스 부인이 말했다. 

“Let’s get a geranium for the window sill,” said Mr.

Jones. “That will be enough of a garden for me.”

So Mr. and Mrs. Jones bought a geranium and put it

on the window sill.
“우리 창문 틀에 제라늄 하나를 놓읍시다.” 존스 씨가 말했다. “내게 정원은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존스 씨 부부는 제라늄 하나를 사서 창문 틀에 놓았다.
“Now we have a farm,” said Mr. Jones. “We have an

animal and a plant. This is just the right farm for us.”

And so it was.

“이제 우리는 농장이 있어요.” 존스 씨가 말했다. “우리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는 딱 맞는 농장이에요.”

그리고 사실이 그랬다.
7 Father Was Beaten

아버지가 매를 맞았다
Once, when my father was eight years old, he was

beaten once by my grandfather.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여덟 살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
At that time, there was a famine in our country—with

drought, pests, and dead crops. Farmers were not able

to harvest anything. Everyone was hungry.

그 때, 우리 나라에는 가뭄과 병충해로 곡식들이 죽어 기근이 들었다. 농부들은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굶주렸다.
All the adults in the family went to work in the fields, hoping that

the next year they would bring a good harvest.

집안의 모든 어른들은 다음 해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기를 바라면서 밭으로 나가서 일을 했다.
My grandma cooked a few sweet potatoes. That’s all

she had for the whole family. She asked her oldest son, my father, to bring food to the adults in the field.

할머니는 고구마를 몇 개를 익히셨다. 할머니가 온 가족에게 먹일 것은 그게 전부였다. 할머니는 맏아들인 우리 아버지에게 밭에 나가 있는 어른들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다.
On the way, my father couldn’t resist the hunger he
felt inside his stomach. He ate all the sweet potatoes

before reaching the field. He got there empty-handed.

가는 길에, 아버지는 배에서 느껴지는 허기를 참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밭에 가기 전에 고구마를 모두 먹어 버렸다. 그리고 빈 손으로 밭에 도착했다.
My grandfather beat my father hard for he had eaten

all the food for the whole family.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먹어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심하게 때리셨다.
Since then, my father never let his parents down

again. He grew up to be a responsible person and he

never beat his children.
그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다시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랐고 아이들을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8 Finding A Husband (Ⅰ)

남편감 찾기(Ⅰ)
Once, there lived a happy mouse family. They had a

beautiful daughter. Mr. and Mrs. Mouse would always

say, “Our daughter is the best girl in all the land. We

must find the most powerful person to marry her.”
옛날에 행복한 생쥐 가족이 살았다. 그 집에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생쥐 씨 부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딸은 온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야. 우리는 우리 딸과 결혼할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찾아 주어야 해.”

They decided that the sun would be the best person to marry

their daughter. So they went on a journey to see the sun.

부부는 햇님이 자기 딸과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상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햇님을 만나러 길을 떠났다.
“Sun,” they said, “You are most powerful. You shine hot

and bring light everywhere. Will you marry our daughter?”

“햇님.” 부부는 말했다. “햇님은 가장 힘이 셉니다. 햇님은 뜨겁게 빛나고 온 세상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저희 딸과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Sun replied, “I am strong and powerful. But Cloud is

more powerful than me. Cloud can cover me and hide

my light. He will make a good husband.”

햇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강력하고 힘이 세지. 하지만 구름은 나보다 더 힘이 세다네. 구름은 나를 뒤덮고 내 빛을 가릴 수 있지. 구름은 좋은 남편감이 될 거야.”
So, Mr. and Mrs. Mouse travelled to see Cloud and

asked him to marry their daughter. But Cloud said, “I am

flattered, but I am not the most powerful. Wind is more

powerful. Wind can blow me away with no effort.”

그래서 생쥐 씨 부부는 구름을 만나러 가서 구름에게 자기네 딸과 결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군. 하지만 나는 가장 힘이 세지 않아. 바람이 더 힘이 세지. 바람은 나를 전혀 힘 들이지 않고 불어서 날려 버릴 수 있거든.”
Mr. and Mrs. Mouse were astonished. But they wanted

the best husband for their daughter. So, they decided to

search for Wind.
생쥐 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딸이 가장 좋은 남편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찾아 가기로 했습니다.
9 Finding A Husband (Ⅱ)
남편감 찾기(Ⅱ)
Soon, the mouse parents found Wind. They asked him

to marry their daughter. Wind, too, was surprised. He

said, “I am not the most powerful. I am strong, yes. But when I come

up against a wall, I am stopped right in my tracks.”

곧 생쥐 부모는 바람을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게 자기 딸과 결혼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람 역시 놀랐습니다. 바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 힘이 세지 않아. 나는 강하긴 하지. 하지만 벽에 부딪히면 나는 바로 가던 길을 멈춰 버린다네.”
Discouraged, the two mice went to visit Wall. They asked him to

marry their daughter. “I would be honoured,” said Wall. “But you seek the most powerful of all. I am strong. But as you know, a mouse can chew through me

with little effort.”

기운이 빠진 두 생쥐는 벽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벽에게 자기 딸과 결혼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인데.” 벽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찾고 있다고. 내가 강하긴 하지. 하지만 당신들이 알다시피 쥐는 나를 거의 힘들이지 않고 쏠아 버릴 수 있어.”
Mr. and Mrs. Mouse were amazed. “So, we, the mice,

are powerful. We can make holes in walls. This is true.”
생쥐 씨 부부는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쥐들이 가장 힘이 세구나. 우리는 벽에 구멍을 뚫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이야.”

And so, they returned home. Around the corner from

their house, there lived a good and honest mouse. He had

lived there all his life. Mr. and Mrs. Mouse asked him to marry their daughter.

그리하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집 모퉁이에는 한 착하고 정직한 생쥐가 살았습니다. 그 생쥐는 평생 거기 살아 왔습니다. 생쥐 씨 부부는 그에게 자기 딸과 결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Of course, he did as they asked. The two

young mice married and lived a long and happy life together.
물론, 그 생쥐는 그 부탁을 들어 주었습니다. 두 젊은 생쥐는 결혼을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았습니다.
10 Polly’s Pudding

폴리의 푸딩
Polly was happy. Her grandpa and grandma were coming

over for supper.
폴리는 행복합니다. 폴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녁을 드시러 오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May I make pudding for dessert?” asked Polly.

“Yes, that would be a big help,” answered Mom. “Just

remember to make extra.”
“제가 디저트로 푸딩을 만들어도 돼요?” 폴리가 물었습니다.
“되지.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더 많이 만드는 것만 잊지 마라.”

“I will,” promised Polly.

“그럴게요.” 폴리가 약속했습니다.
Polly got to work. She got out everything she would

need to make the pudding. “I will make chocolate pudding,”

she said to herself. “That’s the best kind!”
폴리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딩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몽땅 꺼냈습니다. “초콜릿 푸딩을 만들어야지.” 폴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게 푸딩 중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But, there was a little problem. Polly didn’t know how

much of everything she needed for a bigger batch.

그렇지만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폴리는 좀 더 큰 반죽을 만드는 데 모든 재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Then, she came up with an idea. She made her usual

amount and dumped it into a bowl. Then, she made another

batch—exactly the same as the first one—and put it in

the same bowl.

그러고 나서, 폴리는 생각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폴리는 평소와 같은 양을 만들고 그것을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처음 것과 같은 반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은 그릇에 넣었습니다.
“Now I have enough pudding for everyone and perhaps

some extra!” she said.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하고 어쩌면 좀 남을 푸딩이 있어!” 폴리는 말했습니다.
11 What’s the Difference?

뭐가 다르지?
Jerry was different from the other kids. He was 10 years

old, but less than one metre tall.
제리는 다른 아이들하고 달랐습니다. 제리는 열 살이지만 키가 1미터도 안 되었습니다.
The boys would not play with him. The girls made fun

of him. Every day, he cried before going to school. He

did not want to face another day at school.
남자아이들은 제리와 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제리를 놀렸습니다. 매일, 제리는 학교에 가기 전에 울었습니다. 제리는 학교에서의 또 하루를 맞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It’s just the way you are,” his mom said. “You were born this way. Someday, you might grow big and tall. But for now, you are short.”

“그게 네 원래 모습이란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런 식으로 태어났단다. 언젠가는 커지고 키도 자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너는 키가 작단다.”
One day before school, while Jerry was crying, he

saw a really tall man. He was at least 2.25 metres tall.

The tall man asked, “What is the problem?” The boy

explained what was wrong.
어느 날 학교 가기 전 울고 있다가 제리는 정말 키가 큰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적어도 키가 2.25미터는 되었습니다. 그 키 큰 남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니?” 제리는 뭐가 문제인지 설명했습니다.
The tall man smiled. “When I was a boy, they teased

me too. I was too tall. But you know what? Today, I am

a pro basketball star. Now everyone wants to be my

friend.”

그 키 큰 남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 사람들은 나도 놀렸단다. 나는 너무 키가 컸지. 하지만 너 그거 아니? 오늘, 나는 유명한 프로 농구선수란다. 이제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Jerry learned something new that day. It’s no fun being

different. But you never know how things will turn out.

제리는 그 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재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12 Recycling Cans

깡통 재활용하기
Turning old things into new things is called recycling.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한다.
One thing that can be recycled is cans. Cans are

made of aluminum. Aluminum is a metal. It is light and

strong. It can be used over and over again. This saves

energy and money.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는 깡통이다. 깡통은 알루미늄으로 만든다. 알루미늄은 금속이다. 알루미늄은 가볍고 강력하다.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와 돈이 절약된다.
We buy many things in cans. Soup and pop come in

cans. Tuna and tomatoes come in cans too. Old cans

should not be thrown away. Old cans need to be taken

to a recycling centre. A recycling centre will make new

cans out of your old cans.
우리는 깡통에 든 많은 것들을 산다. 수프와 탄산음료는 깡통에 들어 있다. 참치와 토마토도 깡통에 들어 있다. 헌 깡통들을 버리면 안 된다. 헌 깡통들은 재활용 센터에 가져가야 한다. 재활용 센터는 여러분의 헌 깡통으로 새 깡통을 만들 것이다.
Recycling cans is easy and fast. First, the old cans

are cut into pieces. Then, they are melted. Next, they

are flattened into sheets. Finally, they are made into new

cans.
깡통을 재활용하는 것은 쉽고 빠르다. 우선, 헌 깡통들은 조각조각 잘린다. 그 다음에는 녹여진다. 다음으로, 헌 깡통들은 종이처럼 납작하게 눌린다. 마지막으로는 새 깡통이 만들어진다.
What other old things can be recycled?
재활용될 수 있는 다른 헌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3 A Place to Find Wood

나무를 찾을 장소
The year was 1628. The land was called New Amsterdam

because it was owned by a Dutch fur company.

They had bought it from the Indians for 60 Dutch

guilders, which is about 6,500 Chinese yuan or 65 US

dollars today.

해는 1628년이었다. 그 땅은 뉴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렸는데, 한 네덜란드 모피 회사 소유였기 때문이다. 그 회사는 네덜란드 돈 60길더에 원주민들로부터 그 땅을 사 들였는데, 그 액수는 오늘날 중국 돈으로 6500위안이나 미국 돈으로 65달러 정도다.
The land was mainly forest. The Indians named it Manhattan,

which means “a place to find wood for making bows and

arrows”.

그 땅은 주로 숲이었다. 원주민들은 그곳을 맨해튼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활과 화살을 만들 나무를 찾을 곳”이라는 뜻이다.
Today, that island is still called Manhattan.

And it is a good place to find people!

오늘날, 그 섬은 여전히 맨해튼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을 찾기에 좋은 장소다!

The whole city is called New York City. It has about 20 million people

wh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to live there. And

about 50 million people visit the city each year! It is full of

different people, ideas, cultures and even food.

전체 시는 뉴욕 시라고 불린다. 뉴욕 시에는 전 세계에서 살러 온 대략 20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대략 500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그 도시를 방문한다! 그곳은 서로 다른 사람들, 생각들, 문화, 그리고 심지어 음식으로 가득하다.
Manhattan has many famous tourist attractions. It is

also home to the United Nations, located in the centre of

New York City.

맨해튼은 많은 유명한 관광 명소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뉴욕 시 중심에 위치한 국제연합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Wouldn’t it be fun to visit a country and see a little of

other countries too?

한 나라를 방문해 거기서 다른 나라들의 모습도 약간씩 볼 수 있다면 재미있지 않겠는가?
14 Can You Solve This Riddle?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나요?
Our English teacher, Ms. Young, wants us to have fun

in school.
우리 영어 선생님인 영 선생님은 우리가 학교를 재미있게 다니기를 원하신다.
At the end of each day, she gives us some riddles to

solve. It’s fun trying to find the answers to her riddles.

We have to think really hard.
매일 학교가 파할 무렵에 선생님은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내 주신다. 선생님의 수수께끼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재미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생각해야만 한다.
Today, Ms. Young put this riddle on the blackboard:

“What goes up, but never comes down?” We tried and

tried, but we could not figure out the answer. Ms. Young

laughed and finally gave us the answer. “Your age, of

course!” she said.
오늘날, 영 선생님은 이 수수께끼를 흑판에 적으셨다. 

“올라가기만 하고 절대 내려가지 않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애를 썼지만 답을 찾아 낼 수 없었다. 영 선생님은 웃으면서 결국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다. “당연히 여러분의 나이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Another one, please!” we all begged.

“Okay. What month has 28 days?”
“하나 더요, 제발!” 우리는 모두 애원했다.
“좋아요. 어떤 달에 28일이 있죠?”

That riddle was very easy. “February!” we shouted.

“Are you sure?” asked Mrs. Young. “Take a minute to

think about it.”
그 수수께끼는 무척 쉬웠다. “2월이요!” 우리는 소리쳤다.
“확실해요?” 영 선생님이 물으셨다. “잠깐 시간을 줄 테니 생각해 보세요.”

“It’s February. We are sure.”

Ms. Young laughed. “You are wrong,” she said. “Look

at the calendar. You will see that EVERY month has 28

days!”
“2월이에요. 확실해요.”
영 선생님은 소리 내어 웃으셨다. “틀렸어요.”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달력을 보세요. 모든 달에 28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We all laughed too. Ms. Young is so smart. We love her riddles. They are fun!
우리도 모두 웃었다. 영 선생님은 참 영리하시다. 우리는 선생님의 수수께끼를 좋아한다. 그 수수께끼들은 재미있다!
15 Popcorn

팝콘
Mr. Kelly has been teaching science for nearly 25 years.

Every day, he tries to inspire his students.

켈리 선생님은 거의 25년째 과학을 가르치고 계신다. 매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의욕을 갖게 해 주려고 노력하신다.
That’s why there is never a boring moment in his

science class.
그게 선생님의 과학 수업에는 한 순간도 지루한 순간이 없는 이유다.
Today, he says, “We will make popcorn.”
오늘, 선생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팝콘을 만들 겁니다.”
On his desk is a small pot, a small stove and a bowl of raw

popcorn. He lights the stove, and then puts the popcorn in the pot.

The pot gets hot fast.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조그마한 냄비, 작은 가스레인지와 그릇에 담긴 익히지 않은 팝콘이 있다. 선생님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시고 팝콘을 냄비에 넣으신다. 냄비는 금방 뜨거워진다.
Soon, everyone can hear the sound of corn popping.

A strong smell of popcorn comes out of the pot! Five

minutes later, everyone is eating popcorn.

곧, 모든 학생들이 팝콘이 톡톡 튀는 소리를 듣는다. 냄비에서 팝콘의 진한 냄새가 나온다! 5분 후, 모든 학생들이 팝콘을 먹고 있다.
“Why does it pop?” asks Mr. Kelly. No one knows the

answer. “In each little grain of corn, there is a small drop

of water. The heat turns the water to steam. The steam is

powerful. It breaks the shell and makes it pop.
“팝콘은 왜 튈까요?” 켈리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아무도 답을 모른다. “조그만 팝콘 알갱이 하나하나에는 조그만 양의 물이 들어 있답니다. 열은 그 물을 수증기로 바꾸죠. 그 수증기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뜨리고 팝콘이 튀게 만들죠.”
“Regular corn will not pop. Why? There are no drops

of water in the kernels, so when the kernels are heated,

there is no steam to burst out.”
“보통 옥수수는 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옥수수 알맹이에는 물방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알맹이를 데우면 튀어나올 수증기가 없습니다.”
Everyone loves the tasty popcorn. Now we all know why popcorn

pops. The mystery is solved!
모든 학생들이 맛있는 팝콘을 좋아한다. 이제 우리는 모두 왜 팝콘이 튀는지를 안다. 수수께끼는 풀렸다!
16 Gerry
게리
Gerry screamed. He jumped up and down and he

stamped his feet. He was so young that he couldn’t talk

well enough to tell his parents what he was looking for.

So, he ran through the house.
게리는 비명을 질렀다. 발을 쿵쿵 찧으며 펄쩍펄쩍 뛰었다. 게리는 너무 어려서 부모님에게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게리는 집안을 온통 뛰어다녔다.
He ran into the kitchen and pulled out all the pots and

pans. But the thing he was looking for wasn’t there. So,

he kicked the pots and pans.
게리는 부엌으로 달려 들어가서 냄비와 팬들을 몽땅 끄집어 냈다. 그렇지만 게리가 찾는 것은 거기 없었다. 그래서 게리는 냄비와 팬들을 발로 걷어찼다.
Then, he ran into the living room and dumped out his mother’s sewing basket. But the thing he was looking for wasn’t

there either. So he kicked the basket across the room.

그러고 나서 게리는 거실로 달려 들어가서 엄마의 바느질 바구니를 뒤집어 엎었다. 그렇지만 게리가 찾는 것은 거기에도 없었다. 그래서 게리는 방 여기저기로 바구니를 걷어찼다.
He ran into the bathroom

and looked behind the toilet

and under the tub. He kicked the tub and hurt his toe.

게리는 욕실로 뛰어 들어가서 변기 뒤를 보고 욕조 아래도 보았다. 게리는 욕조를 발로 차는 바람에 발가락을 다쳤다. 
“You’ll feel better after your nap,” his mother said, as

she carried Gerry into his bedroom.
“낮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엄마가 게리를 안아서 침실로 데려가면서 말씀하셨다.

Gerry stopped screaming and smiled. There was his

teddy bear right on his bed—exactly where it had been

the whole time.
게리는 비명을 지르는 것을 멈추고 웃음을 지었다. 게리의 침대 바로 위에는 게리의 곰인형이 있었다. 곰인형은 내내 바로 거기에 있었다.
17 All in One Family

모두가 한 가족에
Kaleen is a little dog with curly black hair. She belongs

to a girl named Abby. “I love you, Kaleen,” says Abby.

“Woof woof!” Kaleen jumps cheerfully.
캘린은 꼬불꼬불한 검은 털을 가진 강아지다. 캘린은 애비라는 여자아이의 것이다. “사랑해, 캘린.” 애비는 말한다. “월월!” 캘린은 명랑하게 뛰어다닌다.
Kaleen has an adopted brother. His name is Brian. He
is not a dog—he is a cat. “I love you, Brian,” says Abby.

“Meow!” Brian replies happily.
캘린은 입양된 남동생이 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브라이언이다. 브라이언은 개가 아니다. 고양이다. “사랑해, 브라이언.” 애비는 말한다. 
“야옹!” 브라이언은 행복하게 대답한다.
The two have another brother. He is smaller than

Kaleen. He is smaller than Brian too. But he is not a dog.

둘은 또 다른 남동생이 있다. 그는 캘린보다 더 작다. 그는 브라이언보다도 더 작다. 하지만 그는 개가 아니다.
He is not a cat either. He is a parrot. His name is Almo.

Almo is green, yellow, orange and grey. “I

love you, Almo,” says Abby.

“I love you too,” sings the bird.
그는 고양이도 아니다. 앵무새다. 이름은 앨모다. 

앨모는 녹색, 노란색, 오렌지색과 회색이다. “사랑해, 앨모.” 애비가 말한다.

“나도 사랑해.” 앵무새가 노래한다. 

Abby, Kaleen, Brian and Almo are all parts of the

same family. They all love each other. And that’s what

makes them a family.

애비와 캘린과 브라이언과 앨모는 모두 같은 가족의 일원이다. 그들은 모두 서로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게 그들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18 Stuffed Animal Parade
동물 인형 행렬
It was a good day for a stuffed animal parade..
그 날은 동물 인형 행렬을 하기에 좋은 날이었다. 

Ben started getting Teddy Bear ready. Teddy Bear’s fur

was a little clumped, so Ben combed it smooth. Teddy

Bear’s eyes were a little loose, so Ben asked Mom to

sew them on tight. Teddy Bear’s clothes were a little

 dirty, so Ben washed them clean.
벤은 곰 인형을 준비시키기 시작했다. 곰 인형의 털이 약간 뭉쳐 있어서 벤은 털을 부드럽게 빗었다. 곰 인형의 눈이 약간 느슨해져 있어서 벤은 엄마에게 그것을 단단히 꼬매 달라고 부탁했다. 곰 인형의 옷이 약간 지저분해서 벤은 옷을 깨끗이 빨았다.
Finally, Teddy Bear was ready!
마침내, 곰 인형은 준비를 마쳤다!
Now, Teddy Bear needed something to ride in. Ben

fixed up an old shoe box. He coloured it with crayons and

put stickers all over it. 

이제, 곰 인형은 타고 갈 것이 필요했다. 벤은 헌 구두 상자를 고쳤다. 크레용으로 색칠을 하고 온통 스티커를 붙였다. 
He made a soft seat for Teddy

Bear to sit on. Ben placed Teddy Bear on the seat.

벤은 곰 인형이 앉을 부드러운 좌석을 만들었다. 벤은 곰 인형을 좌석에 놓았다.
Now, Teddy Bear was ready to go!

이제 곰 인형은 갈 준비가 되었다!
Jack brought his stuffed elephant. Liz brought her

stuffed pig. Jane brought her stuffed dog. Each of the

stuffed animals rode in a decorated shoe box.

잭은 코끼리 인형을 가져왔다. 리즈는 돼지 인형을 가져왔다. 제인은 개 인형을 가져왔다. 동물 인형들은 각자 꾸며진 구두 상자에 탔다.
The stuffed animal parade started. Ben and Teddy

Bear led the way. 
동물 인형 행렬이 시작되었다. 벤과 곰 인형이 앞장을 섰다.
19 Getting in Shape
몸 상태 유지하기
My grandma was getting older. She had a hard time

walking. One day, her friend suggested that she try Tai

Chi.
우리 할머니는 점점 나이가 들어 가신다. 할머니는 걷기를 힘들어 하신다. 어느 날, 할머니의 친구가 할머니에게 태극권을 해 보라고 권하셨다.
“Tai Chi?” asked my grandmother. “Is that a type of

tea?”
“태극권?” 할머니가 물으셨다. “그건 일종의 차인가요?”
Her friend laughed and explained, “It is a type of

exercise that is very slow and easy on the body.”

To help my grandma, our whole family decided to try

it. We went with my grandmother to a class.

 할머니의 친구가 웃으면서 설명하셨다. “그건 운동의 일종인데 무척 느리고 몸에 부담이 없어요.” 우리 온 가족은 할머니를 돕기 위해 그 운동을 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수업에 들어갔다.
It looked easy... until I tried it. Even my older brother

fell a few times trying to do the movements—and he is a

soccer player!
그것은 쉬워 보였다... 내가 실제로 해 보기 전까지는. 심지어 오빠도 그 동작들을 해 보려다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 오빠는 축구 선수인데도!
But my grandma liked Tai Chi. She continued going

to the classes twice a week. A year later, Grandma was

almost 80 years old and she had no trouble walking anymore.

She proved that it is never too late to get in shape.

그렇지만 할머니는 태극권을 좋아하셨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수업에 가셨다. 1년 후에, 할머니는 거의 80세가 되셨지만 더는 걷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머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20 Summer on the Farm
농장의 여름
Last summer, I worked on my uncle’s farm. I have never

worked so hard in my life. Every day, I got up at 5 a.m.

to feed the animals.
지난 여름에 나는 삼촌 농장에서 일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 본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매일 아침 아홉 시에 일어나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The hardest work of all was called “haying”. That

means gathering all the hay in the fields. Hay is like tall

grass. The animals eat it. You need a huge amount to

feed all the animals on the farm.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은 “건초 만들기”였다. 그것은 들판에 있는 모든 건초를 모아 오는 것을 말한다. 건초는 큰 풀과 같다. 동물들은 그것을 먹는다. 농장의 모든 동물들을 먹이려면 막대한 양이 필요하다.
A big machine cuts the hay and wraps it into big

squares. The squares weigh at least 30 kilograms. You

have to pick them up and throw them onto a big wagon.

That summer, I lifted thousands of them.
큰 기계가 건초를 썰고 뭉쳐서 커다란 사각형으로 만든다. 그 사각형들은 무게가 적어도 30킬로그램이나 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집어 올려서 커다란 수레에 던져 넣어야 한다. 그 여름에 나는 그것들 수천 개를 들어 올렸다.

When I got home at the end of the summer, none of

my clothes fit me. I had grown such big muscles! That

summer, I learned that hard work really pays off.

그 여름 끝 무렵에 집에 갔을 때 내 옷은 하나도 몸에 맞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큰 근육이 생긴 것이다! 그 여름에 나는 고된 일에는 정말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
Now I can’t wait until next year!

이제 나는 내년이 너무나 기다려진다!
21 Half Full
반쯤 찬
There was once a young man who always saw the bad

side of things.
옛날에 늘 사물의 나쁜 면만 보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One day, he and his friend went on a trip to an island.

The wind blew their boat away. They called for help,

but it would be at least a couple of hours before anyone

would find them.
어느 날, 그 남자와 친구는 한 섬으로 여행을 갔다. 바람이 그들의 배를 멀리 불어 보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군가가 그들을 발견하려면 적어도 두 시간은 있어야 했다.
As they waited, the young man complained about the

heat and the bad luck they were having.
기다리면서 젊은 남자는 더위와 자기들에게 닥친 불운을 두고 불평을 했다.
When he reached for their water bottle, he said, “Oh

no! The water bottle is half empty!” Then his friend

looked at the bottle and said, “But it is half full too.”

남자는 물병에 손을 뻗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안 돼! 물병이 절반이나 비었잖아!” 그러자 친구가 그 병을 보고는 말했다. “그렇지만 절반이나 차 있기도 하지.” 
The young man looked at his friend very seriously.

A smile slowly appeared on his face and they both

laughed.

젊은 남자는 친구를 아주 진지하게 보았다. 남자의 얼굴에 천천히 웃음이 떠올랐고 두 사람은 웃었다.
He thought, “She is right. Being negative doesn’t

help.”

남자는 생각했다. “그녀가 옳아. 부정적인 건 도움이 안 돼.”
Now the man is much older and has a happy family.

He became a person who sees the glass half full, not

half empty!

이제 그 남자는 훨씬 더 나이가 들었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 남자는 유리잔을 반이나 빈 게 아니라 반이나 찬 것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다!
22 Daddy-Daughter Day
아빠와 딸의 날
Today after school, Sara and her dad are going to the

beach. Sara loves splashing in the waves and digging for

sand crabs. Afterwards, they will walk to the ice cream

shop. Sara likes the bubble gum flavour ice cream there.

It has real gumballs in it!
오늘 학교 파하고 세러와 아빠는 해변에 갈 것입니다. 세러는 파도에서 첨벙대는 것과 모래톱에 사는 게를 파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 가게로 걸어 갈 것입니다. 세러는 풍선껌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그 안에는 진짜 껌이 들어 있습니다!
“Today is Daddy-Daughter

Day!” Sara told her friend, Rachel.

“오늘은 아빠와 딸의 날이야!” 세러가 친구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That’s great,” Rachel said.
She sounded sad.

“What’s the matter?”

“You’re just lucky, that’s all.” Rachel didn’t have a

dad. Sara understood. Then, Sara had an idea. “Would

you like to spend the day with me and my dad?”

“It’s your special day,” replied Rachel. But Sara

thought the idea was grand.

“정말 좋겠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레이첼의 말은 슬프게 들렸습니다.

“왜 그래?”
“너는 운이 좋아. 그게 다야.” 레이첼은 아빠가 없었습니다. 세러는 이해했습니다. 그 때, 세러는 생각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너 나랑 우리 아빠랑 같이 하루를 보내지 않을래?”

“오늘은 네 특별한 날이잖아.” 레이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러는 그 생각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And so, the three of them spent the afternoon together.

They got the bubble gum ice cream and blew bubbles all

the way home.

그래서 세 사람은 그 날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풍선껌 맛 아이스크림을 먹고 집에 오는 길 내내 풍선을 불었습니다.
Sara discovered that sharing her special day with her

friend made it even more special.

세러는 특별한 날을 친구와 함께 나누는 것이 그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3 The Key

열쇠
Mr. Smith and his wife were coming back from shopping.

Suddenly, Mr. Smith said, “Oh my! I can’t find my keys.”

Mrs. Smith started looking for the keys, but she

couldn’t find them either.
스미스 씨와 아내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스미스 부인이 열쇠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Is something wrong?” asked their neighbour, Mr.

Oriel.
“뭔가 잘못됐나요?” 이웃인 오리얼 씨가 말했습니다.
“We lost our keys,” said Mr. Smith.

Mr. Oriel also joined the search for the missing keys.

But, he didn’t have any luck either.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스미스 씨가 말했습니다.
오리얼 씨도 잃어버린 열쇠를 찾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운이 없었습니다.

After almost an hour of searching, Mr. Smith decided

to break the lock on the door. “I have another lock you

can use,” said Mr. Oriel.

거의 한 시간이나 찾은 끝에, 스미스 씨는 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나한테 다른 자물쇠가 있으니 그걸 쓰면 돼요.” 오리얼 씨가 말했습니다.
Soon, they broke the lock and put a new

one on.

 곧 그들은 자물쇠를 부수고 새로운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Here is the key for your new lock,” said Mr. Oriel.

“Thank you,” said Mr. Smith. “I’ll put it on my new

keychain that I have on my belt.”
“여기 당신의 새 자물쇠를 위한 열쇠가 있어요.” 오리얼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미스 씨가 말했습니다. “허리띠에 있는 새 열쇠고리에 달아야겠어요.”
Mrs. Smith and Mr. Oriel looked at him. “Oh my!” said

Mr. Smith. “I forgot that I put the key on my belt. I had

the key the whole time!”

 스미스 부인과 오리얼 씨는 스미스 씨를 보았습니다. “아 이런!” 스미스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열쇠를 허리띠에 달아 놓은 걸 잊어버렸네. 내내 열쇠를 가지고 있었군!”
24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It was Saturday morning and Adam had just gotten his

first real bike.

토요일 아침이었고, 애덤은 금방 처음으로 진짜 자전거를 얻었습니다.
“I can’t do it!” Adam sat down on the ground next to

his bike.

“나는 못 해!” 애덤은 자전거 옆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You can,” said his dad. “Maybe not the first time you

try, or even the second ti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elieve in yourself.”

“할 수 있어.” 아빠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이나 두 번째 시도했을 때는 못 할 수도 있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야.” 
“But I can’t!” Adam stormed into the house. Learning

to ride a two-wheeler was just too hard.

The next day, Adam’s new bike was up in the rafters

of the garage.

“그렇지만 난 못 해요!” 애덤이 발을 쾅쾅 구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냥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튿날, 애덤의 새 자전거는 차고의 서까래 위 에 있었습니다. 
“Hey, Dad! What’s my bike doing up there?”

“Since you can’t ride it, I thought I would move it out

of the way.”

“어 아빠! 내 자전거가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못 타니까, 방해되지 않게 치워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지.

Adam didn’t like seeing his bike put away. He closed

his eyes and tried to picture himself riding it.

“Dad, I believe I can ride it now!”

애덤은 자전거가 치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덤은 눈을 감고 자신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그려 보려고 애썼습니다. 
“아빠, 이제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It took three more tries, but Adam didn’t give up. Before

the day was over, he was riding like the wind!

 세 번 더 시도를 해야 했지만, 애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가기 전에, 애덤은 자전거를 타고 바람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25 Not Goodbye
작별이 아니야
Max was my bird. He lived to be almost nine years old.

When he was young, Max was very playful. He would

sit on my shoulder and bob his head up and down. He

even played with our cat!

맥스는 나의 새다. 맥스는 거의 아홉 살까지 살았다. 
어렸을 때 맥스는 무척 장난꾸러기였다. 내 어깨에 앉아서 머리를 까닥거리곤 했다. 심지어 우리 고양이하고도 놀았다! 

The backyard was his whole world. He would sit in the

window and watch the other birds all day.

뒷마당이 맥스의 전 세계였다. 맥스는 창문에 앉아 하루 종일 다른 새들을 구경하곤 했다.
One day, I woke up and brought Max his water. He

wasn’t sitting on his perch. He was lying on the bottom

of the cage.

어느 날, 나는 아침에 일어나 맥스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맥스는 횃대에 앉아 있지 않았다. 새장 밑바닥에 누워 있었다.
My great friend Max was gone. It was very hard. But

I knew that he had a good and long life. We decided

to bury him in the backyard. Now he is part of that little

world he loved so much.
내 제일 친한 친구인 맥스가 가 버렸다. 무척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맥스가 오래도록 잘 살았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맥스를 뒷마당에 묻어 주기로 결정했다. 이제 맥스는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조그만 세계의 일부다.

It makes me feel better to know that Max is still with

us in a way. He is back with nature in our backyard. We

will never have to say goodbye.
맥스가 어떤 점에서는 아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것은 내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든다. 그는 우리 뒷마당에서 자연과 함께 있다. 우리는 결코 작별 인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6 Why Is the Sky Blue?
하늘은 왜 파랄까?
Betty is a smart little girl. She is always asking questions.

“Mommy, why is the sky blue?” Betty asks.

베티는 영리한 여자아이다. 베티는 늘 질문들을 한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래요?” 베티는 묻는다.

Little Betty really wants to know the answer. “Why is

it not red or green? Why is it not black or white? Why,

Mommy? Why is the sky blue?”

꼬마 베티는 정말로 답을 알고 싶다. “왜 하늘은 빨갛거나 녹색이 아니에요? 왜 검거나 하얗지 않아요? 왜요 엄마? 하늘은 왜 파래요?”
Betty’s mom looks at her daughter. The answer is not easy

to understand. But she tries to explain it in the simplest way

possible.

베티의 엄마는 딸을 본다. 답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엄마는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쓴다.
She says, “The sun gives off light that has all the colours of

the rainbow in it—red, orange, yellow, green, blue, and violet.”

 엄마는 말씀하신다. “태양은 무지개의 모든 색을 담은 빛을 내보낸단다. 빨주노초파남보.”
She continues, “When the light travels to earth, it meets the small particles in the air. The light bounces off these particles and spreads the different colours all over the sky. Blue light spreads the most.

This is why we see a blue sky.”

엄마는 말을 이으신다. “빛은 지구로 여행할 때 공기 중에서 조그만 분자들을 만난단다. 빛은 이 입자들에 부딪히고 튕겨서 온 하늘에 갖가지 색깔들로 퍼진단다. 그중에서 파란 빛이 가장 널리 퍼지지. 그게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보게 되는 이유란다.”
Betty looks up at the sky. She sees blue. She understands a

little now. When she is older, she will understand more.
베티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파란 색이 보인다. 베티는 이제 조금은 알 수 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27 Save Water
물을 아끼자
Drip. Drip. Drip. One drop at a time. Brian watches the

small drops of water coming from the water tap. The tap

leaks.
똑, 똑, 똑. 한 번에 한 방울씩. 브라이언은 조그만 물방울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샌다.
It is only one small drop of water at a time. How can

this hurt? Well, think about this. There are 3,500 drops of

water in one litre. Add up all the drips coming

from the leaking tap in the bathroom and

that is a lot of wasted water.
그저 한 번에 작은 물방울 하나씩일 뿐이다. 이게 얼마나 해가 될 수 있을까? 음, 이렇게 생각해 보자. 1리터에는 물 3500방울이 들어간다. 욕실의 새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방울들을 더해 보면 많은 양의 물이 낭비된다는 답이 나올 것이다.
When Brian’s father gets home, Brian says, “I want to do something to save water in our house.”
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브라이언이 말씀 드린다. “저는 우리 집에서 물을 아끼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Brian and his father fix the taps. This makes Brian very happy. His father says, “Now, let’s see what else we can do to save more water.”

브라이언과 아버지는 수도꼭지를 고친다. 브라이언은 무척 행복해진다. 아버지는 말씀하신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물을 아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They learn that they can save 8 litres of water in one

minute if they turn the tap off while they brush their

teeth. If they shower for one minute less, they will save

40 litres of water.
그들은 이를 닦는 동안 수도꼭지를 잠그면 1분에 물 8리터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샤워를 1분 덜 하면 40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다.
It all adds up. Start with the small things and see what

you can do. 
그것은 모두 더해진다. 조그만 것들로 시작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자.
28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School is out for the summer. Yay! No more studying.

Nothing to do but run and play!

학교는 여름 방학이다. 이야! 더 이상 공부는 없다. 
뛰어 다니며 노는 것만 남았다!

It’s every kid’s dream, right? Well, one boy does not

think so. His name is Ellis. He wants to keep going to

school all summer.

방학은 모든 아이의 꿈이다. 그렇지 않은가? 음, 한 소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엘리스다. 그 아이는 여름 내내 계속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I love school,” he says. “Why do we have to take

these holidays?”

“나는 학교가 너무 좋아요.” 엘리스는 말한다. “왜 이런 휴일들이 있어야 하죠?”
Ellis isn’t weird or anything. He just

loves school. He thinks there is plenty

of time for playing after school. He

wonders why kids should have the

whole summer off.

엘리스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다. 그저 학교가 너무 좋은 것이다. 엘리스는 학교가 파한 후에도 놀 시간은 많다고 생각한다. 엘리스는 아이들이 왜 여름 내내 쉬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When Ellis tells his mother that summer will be boring, she smiles

and says, “I thought of 50 fun things to do in the summer. Let’s see which one you choose.”

엘리스가 엄마에게 여름이 따분할 것 같다고 말하자 엄마는 웃으면서 말씀하신다. “나는 여름에 할 50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생각해 놓았단다. 네가 뭘 선택할지 보자.”
His mom starts reading the list,“Going to the beach,

reading, playing sports, games, picnics, gardening,

volunteering and...”

엄마는 목록을 읽기 시작하신다. “해변에 가기, 책 읽기, 운동하기, 게임 하기, 소풍 가기, 정원 만들기, 자원봉사 그리고...”
“Wait!” Ellis found one: teaching seniors how to use

computers. That summer, he would be the teacher at

school. 

“잠깐만요!” 엘리스는 한 가지를 찾아 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기. 그 여름에, 엘리스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될 것이다.
29 Snakes Are Different

뱀들은 다르다
My aunt is an expert on snakes. But my friend Molly is

very afraid of snakes. One day, my aunt said, “Molly,

snakes are wonderful animals. Would you like to touch

one?”
이모는 뱀에 관해 전문가이시다. 그렇지만 내 친구 몰리는 뱀을 무척 무서워한다. 어느 날, 이모가 말씀하셨다. “몰리, 뱀은 놀라운 동물들이란다. 한 번 만져 보고 싶니?”

“They are awful!” cried Molly. “I would never touch a

snake. NEVER.” “But why?” my aunt asked. “What scares you

about them?”
“뱀은 끔찍해요!” 몰리가 외쳤다. “저는 절대로 뱀을 만지지 않겠어요. 절대로요.” “그렇지만 어째서?” 이모가 물으셨다. “뱀의 어떤 점이 무섭니?”
“They give me the creeps,” cried Molly. “They are cold and slimy. They might bite me. What scares me most is their tongues. No, no, no! I will never touch a snake.”
“뱀은 저를 소름 끼치게 해요.” 몰리가 외쳤다. “뱀은 차갑고 미끈거려요. 저를 물지도 몰라요. 가장 무서운 것은 뱀의 혀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절대로 뱀을 만지지 않겠어요.”
My aunt explained that snakes use their tongues to

smell. That made Molly laugh.
이모는 뱀들이 혀를 이용해 냄새를 맡는다고 설명해 주셨다. 몰리는 그 말에 웃었다.
“Imagine that,” my aunt said. “We smell with our noses,

but snakes smell with their tongues.”
“상상해 보렴.” 이모가 말씀하셨다. “우리는 코로 냄새를 맡잖니. 그렇지만 뱀은 혀로 냄새를 맡는단다.”
“Sometimes we are afraid of things just because they

are different,” said my aunt. She took us to her laboratory.

She brought out a small green snake. Molly took a deep

breath. Then she touched the snake!
“가끔은 우리는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겁낸단다.” 이모가 말씀하셨다. 이모는 우리를 이모의 실험실로 데려 가셨다. 이모는 조그만 녹색 뱀을 가져오셨다. 몰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고 나서 그 뱀을 만졌다! 
It was not slimy. It was not cold. It felt warm and silky.

뱀은 미끈거리지 않았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30 The Great Guitar Player
위대한 기타 연주자
My dad hurt his hand at work. His doctor said he had to

exercise the muscles in his hand to help it get better.

So we bought him a guitar. But he did not play it. He

was too sad.
아빠는 일하다가 손을 다치셨다. 의사 선생님은 아빠가 더 나아지려면 손 근육을 운동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에게 기타를 사 드렸다. 그렇지만 아빠는 기타를 치지 않으셨다. 아빠는 너무 슬퍼 보였다.
My music teacher learned about this. She gave me a

CD with guitar music on it. My dad loved it. But he said, “I

could never play like that.”
우리 음악 선생님이 이 일을 아셨다. 선생님은 내게 기타 음악이 든 CD를 주셨다. 아빠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셨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연주할 수는 없을 거야.” 
When my dad picked me up after my music lesson, my teacher

told him, “The guitar player’s name is Django Reinhardt. He was one of the greatest guitar players ever. But he burned one of his hands, and only two of his fingers worked.”
음악 수업이 끝나고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 선생님이 아빠에게 말씀하셨다. “그 기타 연주자의 이름은 장고 라인하르트랍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타 연주자 중 하나였지요. 하지만 한 손에 화상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두 개밖에 움직이지 않았지요.”

The look on my dad’s face was amazing.

After this, my dad played and played. His hand got

better. Now it’s better than ever!
아빠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놀라웠다.
이 일 이후에 아빠는 기타를 치고 또 치셨다. 아빠의 손은 더 좋아졌다. 이제는 전보다도 더 좋아졌다!

Django Reinhardt has inspired many people to play

the guitar. His story proves that you can do almost anything

if you really try.
 장고 라인하르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타를 연주하도록 의욕을 주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못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